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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과 인간미의 상실      18-08-07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저자가  겪은 경험을 읽었습니다. 임종을 눈 앞에 둔 환자의 병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의 몸의 여러 곳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그의 심장 박동을 파상으로 보여주는 모니터가 환자의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가족들은 임종하는 환자를 둘러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니터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없던 옛날에는 임종하는 환자의 모습을 기족들이 지켜 보면서 혹시 가시는 분이 몸짓으로나  입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해서 모든 시선이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계가 발달 된 오늘 날에는 숨을 걷우어 가는 환자를 보지않고 점점 약해지는 환자의 심장 박동을 모나터에서 보고 있을 뿐 아무도 환자를 보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모니터에 보이는 파상이 점점 약해져서 파상이 없어져 버리면 임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종 과정을 기계상에서 보는 일에 가족들과 의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기계의 출현으로 환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인간미가 상실된 것 같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광경은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인지 애청자들께서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벤즈, 아우디, 볼보, 또는 나도 잘 모르는 스포쓰 카 종류들이 유명 유치원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유치원의 등교시간이었던 것이다.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아이 엄마는 내려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아이를 내려 유치원에 들여 보내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고 유유히 따난다.  그 다음에도 고급 외제 차가 정문앞에 서서 앞차와 똑 같은 동작으로 아이를 내려놓고 간다.  그곳에 국산 자동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곳에 국산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차 한대에 아이 하나만 타고 있었다.  나는 버스가 1분이 멀다하게 다니는 그 유치원에 구태여 외제 고급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치원 원아를 등교시켜야 하는 지 괞이 화가 났다.” 자! 어느 나라에서 보는  광경일 까요? 이상의 광경은 도교시의 부촌에 있는 유치원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묘사한 책의 자자는 야나기다 구니오 (柳田邦男)입니다.

저자는 고급 자동차의 도입으로 일본제 자동차를 타는 것을 빈곤의 상징으로 여기고 외제 고급 자동차를 타고 유치원 원아를 등교시키는 한가한  현대여성의 심리를 한탄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의 눈꼴 사나운 모습을 “부서져 가는 일본인”이라는 책에서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비판한 일본인들의 행실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 저자가 이정도로 한국인들의 행실을 비판해 놓은 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책 가방을 등에 메고 보모님 앞에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고 말한 후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옛날의 모습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되는 기술과 문명의 이기들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인간미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전철 안에서 대부분이 책을 읽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차를 타보면 옆자리의 친구나 승객과 대화를 나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휴대 전화기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손까락이 바쁘게 움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하철에 타보면 역시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리에 앉자마자 누구에게보낼 메시지가 그렇게도 많은지 자판 단추를 누르는 손까락이 바쁩니다.  책을 보거나 사색에 잠기는 승객을 보기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 아무에게라도 닥아 가서 길을 묻곤 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까요? 자동차에 부착된 지피에스 네비게이터 (GPS Navigator)는  행선지의 앞 마당까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창피하고 반 사회적으로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비게이터를 사용하면  길을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비게이터 없이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마지한 것 같습니다. 어쩐지 기계가 인간이 인간을 의존해야할 필요를 제거해 버리는 것 같아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는 줄고 전자 메시지가 따듯한 대화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이 있는 듯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언져주던 엄마도 이제는 사랑 어린 손보다 전자 온도계를 먼저 드려댑니다.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제가 늙어가는 징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
